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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기 학대 경험이 성인의 단절/거절도식에 미치는 영향
:억제와 재해석의 조절효과 비교

The Impact of Childhood Abuse Experience on Adults’ 
Disconnection/Rejection Schemas: A Comparison of Moderating Effects 

of Inhibition and Reinterpretation
박한나*

HANNAH PARK*

요 약 본 연구는 아동기 학대 경험과 성인의 초기 부적응 도식 간의 관계에 대해 조명하고, 이 관계에서 표현적 억제

와 인지적 재해석의 조절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대전과 충청지역 대학원생 2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기보고식 설

문조사를 통해, 210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특히 아동기 학대 경험과 성인의 단절/거절 도식의 연관성에서 억제

의 조절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분석 결과, 표현적 억제 수준이 높은 경우, 아동기 학대 경험이 단절/거절 도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감소하는 반면, 억제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정적 영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기 부적응 도식이 장기간에 걸쳐 성격처럼 굳어진 경향이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 인지적 재해석 전략이 변화

를 이끌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표현적 억제 전략은 단절/거절 도식을 포함한 초기 부적응 도식의 강도

를 낮추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러한 발견은 아동기 학대 경험의 장기적인 영향을 이해하고, 이로 인한 부적응

적 도식을 완화하기 위한 개입 전략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

에 대한 제언과 함께, 심리적 개입에서 억제와 재해석 전략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아동기 학대경험, 단절/거절도식, 정서조절방략, 억제, 재해석

Abstract This study illumin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abuse experiences and early maladaptive 
schemas, and compares the moderating effects of expressive suppression and cognitive reappraisal within this 
relationship. Conducting a self-report survey among 220 graduate students in Daejeon and Chungcheong regions, 
data from 210 participants were analyzed. The results notably revealed that the interaction effect of suppression, 
but not cognitive reappraisal, significantly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abuse experiences and 
disconnection/rejection schemas. Specifically, high levels of expressive suppression were associated with a 
decrease in the negative impact of childhood abuse on disconnection/rejection schemas, whereas low levels of 
suppression increased this negative impact. This suggests that for individuals with long-standing early 
maladaptive schemas, which have solidified over time akin to personality traits, cognitive reappraisal strategies 
may be less effective in inducing change. Conversely, expressive suppression strategies may more effectively 
reduce the intensity of disconnection/rejection schemas, among other early maladaptive schemas. These findings 
provide important implications for understanding the long-term effects of childhood abuse and developing 
intervention strategies to mitigate its resultant maladaptive schemas. Based on the outcomes of this study,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along with the potential applicability and limitations of suppression 
and reappraisal strategies in psychological interven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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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아동기는 인간 발달의 기초를 형성하는 결정적 시기

로, 이 시기에 경험한 사건들은 개인의 성장, 정신 건강,

그리고 전반적인 삶의 질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

히 아동기에 경험한 학대는 심각한 장기적 영향을 초래

하는중요한부정적요소로밝혀져왔다. 이러한학대경

험은 성인기에 다양한 정신 건강 문제를 유발하며,

McLaughlin et al. (2012)을 비롯한 여러 연구에서는 이

러한 부정적 영향이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복잡한 정신

장애로발전할수있음을시사하고있다[1]. 이와 관련하

여, 아동기 학대 경험은 우울증, 불안장애, 정신증,

PTSD, 약물중독 등과 같은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와 연

관되어있다[2-5]. 더욱이, 이러한경험을한인구집단에

서는 정신분열증의 유병률이 대조군보다 7배 이상 높고,

성격장애발생률도 4배이상높은것으로나타났다[6-7].

이외에도 아동기에 경험한 학대는 다양한 부정적 결

과로 이어지며, 이는 개인의 삶의 질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친다. 구체적으로, 대인관계문제, 낮은사회참여도및

사회적박탈감, 그리고부정적자아상형성및정서조절

의 어려움 등이 이러한 결과에 포함된다[8-11]. 삶의 만

족도를저하시키는복잡한문제들의배경에대하여이러

한 복잡한 문제들의 배경에는 초기부적응도식이라는 근

본적인 인지적 프레임이 존재한다[12].

초기부적응도식은 아동기 발달의 핵심적 욕구들이

(안정감, 안전감, 보살핌 등) 초기 환경의 외상적 경험

이나 결핍 등에 의해 좌절될 때 형성되는 심리적 구조

를 말한다[12]. Young 은 초기부적응 도식을 5개의 도

식 영역(단절/거절, 손상된 자율성과 수행, 타인지향성,

손상된 한계, 과잉경계 및 억압)으로 분류하였다. 초기

부적응 도식 중에서 단절/거절도식이 성인기의 대인관

계 및 정신건강 영역에서 가장 손상을 크게 일으키는

강력한 도식으로 알려져 있다[13]. 단절/거절 도식은

안정감, 소속, 수용, 존중 등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부적응 도식을 뜻하고, 이 도식의 하

위 도식으로 4개, 즉 유기/불안정 도식, 불신/학대 도

식, 정서적 결핍 도식, 결함/수치심 도식, 사회적 고립/

소외 도식이 있다([12].

아동기 외상 경험이 클수록 성인기에 높은 수준의

단절/거절도식을 활성화시키면서 자기 패배적인 감정

과 부정적 사고 패턴, 정서적 갈등 및 대인관계 어려

움을 크게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14]. 따라서 아동기

학대 경험자들이 자신 내부에 깊숙이 자리 잡은 단절/

거절 도식의 활성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정서조절 방략이 정신건강의 보호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15]. 개인은 우울, 불안, 외로움 등과 같

이 부정적 정서를 경험할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

을 시도한다[16]. 정서조절방략이란 개인이 불쾌한 감정
을 줄이거나 방지하기 위해 채택하는 정서 관리 기법을 
말합니다[17]. 정서조절방략의 사용은 행복감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부정적 자동적 사고

또한 감소하였고, 정서조절과 단절/거절 도식 간에 부

적 상관이 보고되었다[18-20]. 사회적 상황에서 경험하

는 부정적 감정이 초기부적응 도식을 촉발시킨다는 주

장을 고려할 때 정서조절 방략은 사용은 불쾌한 감정

이 더 강화되지 않게 함으로써 단절/거절 도식의 활성

화 정도를 조절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21].

한편, Gross는 정서조절방략의 하위 요인으로 억제

와 인지적 재해석을 제안하였다. 인지적 재해석

(cognitive reappraisal)은 상황을 재해석함으로써 부정

적 감정이 강화되지 않도록 하는 전략이며, 이해하는

과정을 수단으로 정서를 조절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억제(expressive suppression)는 그 부정적 감정

을 표현하지 않고 보유함으로써 부정적 감정의 강화를

예방하려는 전략이다. Gross와 Levenson는 재해석이

억제보다 효과적이고 적응적이라고 주장하였고[22], 이

와 유사한 결과가 국내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에서 보고되었다[19.23]. 그러나 재해석과 억제 모

두 심리적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억제가

외상 후 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 대인관

계에 배려 목적의 억제 전략은 심리적 건강에 손상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들이 있다[24-26]. 이러한 억제와

재해석의 효과에 다소 비일관된 연구 결과는 두 가지

전략을 보다 구체적으로 비교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

한다. 그러나 아동기 외상경험과 단절/거절 도식 간에

억제와 재해석의 조절효과를 비교 검증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임상 현장에서 보

다 적합한 정서조절 방략에 초점을 둔 상담 개입 및

집단 교육을 가능하게 도와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학대경험이 단절/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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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식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조절 변인으로 억제와

재해석의조절효과를검증하고자한다. 이때 두가지전

략의 조절효과를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1종 오류의 누

적을 예방하기 위해 조절효과 모형에 해석과 억제의 상

호작용 변인을 동시에 투입하고,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상호작용 변인을 삭제 후 최종적인 조절효과 모형을 검

증하고자한다[27]. 본 연구의목적을위해세운연구문

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기 학대경험, 단절/거절도

식의관계, 억제, 재해석의관계는어떠한가? 둘째, 아동

기 학대경험과 단절/거절의 관계에서 억재와 재해석의

조절효과는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전과 충남 지역의 대학생과 대학원생

을 대상으로 서면 동의를 받아 무선표집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 기간은 2018년 10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이었다. 수집된 220명의 설문 자료 중

에서 불성실한 응답이 나타난 총 10부의 설문지를 제

외한 후 210명의 자료를 연구모형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대상 분포를 살펴보면 성별에서 남성이 96명

(45.7%), 여성이 114명(54.3%)이었고, 연령은 20대 155

명(73.8%), 30대는 22명(10.5%), 40대는 20명(9.5%), 50

대 이상은 13명(6.2%)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아동기 학대경험

아동기 학대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Bernstein과 Fink

의 개발하고, 김은정, 김진숙이 타당화한 아동기 외상

질문지 단축형(CTQ-SF)을 이용했다[31]. 이 척도는

총 2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 요소로는 정

서적 학대(5개 항목), 정서적 방임(5개 항목), 신체적

학대(5개 항목), 신체적 방임(5개 항목), 성적 학대(5개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되며, 정서적 방임의 5개 문항과 신체적 방임의 1

개 문항은 역으로 점수를 매겨 총점이 높을 경우 아동

기 학대 경험이 더 심각함을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Cronbach α 신뢰도 계수는 .91로 나타났으며, 하

위 요인별로는 정서적 학대가 .80, 정서적 방임이 .94,

신체적 학대가 .84, 신체적 방임이 .55, 성적 학대가 .70

으로 측정되었다.

2) 단절/거절도식

단절/거절도식의측정을위해, Young에 의해개발되

고이미열에의해한국어로번안된 Young의초기부적응

도식 단축형 설문지(YSQ-SF) 중에서, 단절/거절, 타인

지향성, 손상된 자율성 및 성과, 과잉경계 및 억압, 손상

된한계등 5개영역중에서오직단절/거절도식에해당

하는 부분만을 평가하였다[32]. 이 설문지는 총 25개 문

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은 6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단절/거절 도식의 정도가 심

각함을의미한다. 본연구에서단절/거절도식에대한전

체 Cronbach α 신뢰도 계수는 .96이었다. 하위요인별 신

뢰도는 정서적 결핍이 .86, 유기감/불안정 .88, 결함감/수

치심 .93, 불신/학대 .85, 사회적 고립 .90으로 나타났다.

3) 정서조절방략

정서조절방략을 측정하기 위하여, Gross에 의해 개발

되고 손재민에 의해 한국어로 번안된 정서조절방략척도

(ERQ)가 사용되었다. 이 척도는 재해석 방략(6개 문항)

과 억제방략(4개 문항) 두가지하위요인으로구성되어

총 10개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문항은 7점 리커

트 척도로 평가되었다. 억제 방략에 속하는 4개 문항은

역채점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억제 방식의 정서 조절이

강함을 나타낸다. 이번 연구에서는 전체 Cronbach α 신

뢰도 계수가 .63으로 나타났으며, 재해석 방략의 신뢰도

는 .86, 억제 방략의 신뢰도는 .77로 측정되었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2.0와 Hayes의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29]. 첫째, 각

변인들의 기술 통계 및 Cronbach α를 산출하였다. 둘째,

변수들 간의 상호 관련성을 조사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분석을 수행하였다. 셋째, 아동기학대경험과

단절/거절 도식 간에 재해석 및 억제의 조절효과를

동시에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2를

실시하였다. 넷째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조절 변수들을

기반으로 PROCESS Macro Model 1을 사용하여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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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 효과 모델을 검증하고, 상호작용 효과와 단순

기울기 분석을 통해 그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주요변인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1, 2, 3, 신명조 9)

변인 간의 기술 통계 및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아동기학대경험은 단절/거절 도식과 유의

한 정적 상관(r=.405, p<.001)으로 나타나고, 재해석

(r=-.076, p>05) 및 억제(r=-.002. p>.05)와의 관계에서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다. 단절/거절 도식은 재해석과의

관계에서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으며(r=-.031, p>.05),

억제와의 관계에서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r=-.328, p<.001). 마지막으로 재해석은 억제와 유의한

부적상관(r=-.256, p<.001)을 보였다. 상관 분석 결과에

서 재해석과 단절/거절 도식 간에 상관이 유의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조절효과 검증에서는 변인 간

의 상관이 반드시 충족해야 할 조건이 아니라는 주장

에 근거하여[29], 이후 분석에서 억제와 재해석을 함께

조절효과 모형에 투입하였다.

표 1. 주요변인 간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Table 1. Correlation Analysis, Average, Standard Deviation

변인 1 2 3 4

1. 아동기학대경험 1 　 　 　

2. 단절/거절도식 .405*** 1 　 　

3. 재해석 -.076 -.031 1 　

4. 억제 -.002 -.328*** -.256*** 1

평균 35.091 40.833 27.219 17.500

표준편차 10.146 14.518 6.357 4.306

*** p<.001

2. 아동기학대경험과 단절/거절 도식 간에 억제와 재

해석의 조절효과 분석

아동기학대경험과 단절/거절도식 간의 관계에서

억제와 재해석의 조절효과 상대적 비교를 위해

PROCESS Macro Model 2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줄이기 위해 아동기학대 경험과

억제, 재해석 변인을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한

후에 분석하였다.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아동기 학대 경험과

재해석의상호작용변인의효과는유의하지않은것으로

나타났다(B=-.024, p>.05). 반면에 아동기 학대 경험과

억제의 상호작용 변인의 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다(B=-.074, p<.001). 이는 아동기학대경험과

단절/거절도식의 관계에서 재해석에 비해 억제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조절효과를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2 억제와 재해석의 조절효과 분석

Table 2. Results of Testing Moderator Effects

예측변인 B SE t F

아동기학대경험 .594 .083 7.191***

14.297***

재해석 -.246 .136 -1.803

억제 -1.110 .200 -5.537***

아동기학대경험×

재해석
-.024 .017 -1.453

아동기학대경험×

억제
-.074 .018 -4.134***

*** p<.001

3.아동기학대경험과 단절/거절 도식 간에 억제의

조절효과 분석

앞서 재해석과 억제의 조절효과 비교 검증에서 억제

변인만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였으므로, 최종적으로

아동기학대경험과 단절/거절도식 간의 관계에서 억제

변인을 투입하여 조절효과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1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줄이기 위해 아동기학대

경험과 억제의 변인에 대해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를 실시한 후에 분석하였다. 1학대경험과

억제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아동기 학대 경험과 억제의 상호작용 변인의 효과가

유의하게나타났다(B=-.059, p<.001). 이는 아동기 학대

경험이 단절/거절 도식에 미치는 영향이 억제의 정도에

따라 달라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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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억제의 조절효과 분석

Table 3. Results of Testing Moderator Effects

예측변인 B SE t F

아동기학대경험 .615 .083 7.439***

32.575***억제 -1.01
1 .195 -5.187***

아동기학대경험×

억제
-.059 .015 -3.921***

*** p<.001

조절효과가 나타나는 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의 평균±1S 조건값을 이용한

상호작용 그래프를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억제가 높은

집단에서 아동기학대경험이 증가하더라도 단절/거절

도식이 완만하게 증가하고, 억제가 낮은 집단에서는

아동기학대경험이 증가할 때, 단절/거절 도식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학대경험이 단절거절도식에 미치는 정적 영향에

대해 억제 변인이 완화효과(buffering effect)를 갖는

조절변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35].

아동기 학대 경험과 단절/거절 도식 사이에서 억제

수준에따른단순기울기의유의성검증결과를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억제의 각 조건에 따른 단순 기울기는

모두 95%신뢰구간에서 0을포함하지않는하한과상한

값 사이에 위치함으로써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림1. 상호작용효과 그래프

Figure 1. A Graphical Presentation of Moderator Effects

표 4. 단순기울기 검증

Table 4. Results of Testing Simple Slopes

*** p<.001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아동기 학대경험과

단절/거절 도식 간에 억제와 재해석의 조절효과를 비교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변인간의상관관계를분석하였다. 아동기학대

경험과 단절/거절 도식의 관계는 유의한 정적 상관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기 외상과 초기부적응 도식 간에 정

적상관을보고한연구와일맥상통한결과이다[18,30]. 재

해석은 단절/거절 도식과의 관계에서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고, 억제는 단절/거절 도식과의 관계에서 유의한 부

적 상관을 보였다.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직접적인 비교

가어려우나정서조절과단절/거절 도식간에부적상관

이 보고된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20]. 아동기 학

대경험과 재해석, 억제와의 관계에서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직접적인 비

교가 어려우나 외상정서와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과 상관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

다[31]. 마지막으로재해석과억제간에유의한부적상관

을 보였다. 이는 억제와 자기 개방 간에 유의한 부적 상

관을 보고하연 연구와 맥락을 같이하는 결과이다[25].

둘째, 아동기 학대경험과 단절/거절 도식의관계에

서 억제와 재해석의 조절효과를 동시에 비교한 결과, 억

제 변인만 유의한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억

제 변인의조절효과양상은 억제방략을많이사용할수

록아동기학대경험의정도가 단절거절도식에미치는

영향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기 학대 경험이

단절/거절 도식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14,18,30],

억제 전략이외상후성장에정적영향을미친것으로나

타난 연구는 본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25].

재해석에 비해 억제의 조절효과만 유의하게 나타난

이유를 다음의 두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

론해볼 수 있다. 우선 아동기 학대 경험이 높은 사람은

부정적 감정이 성격적으로 형성되어 있을 수 있으며, 이

억제 B SE t

-1표준편차 .870 .111 7.860***

+1표준편차 .359 .099 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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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재해석 전략은 상황에 대한 이해를 통한 접근이므로

누적된 부정적 감정은 여전히 잔존하고 있으므로 단절/

거절 도식이 언제라도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에 반해억제전략은강하게형성된부정적감정자체

를 참는 것으로, 부정적 감정의 진행이 중단되기 때문에

단절/거절 도식이 활성화되는 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로 억제의 숨은 동기에 따라 억제가 때

로는긍정적인기여를할수있기때문이다. 구체적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행동을 자제하기 위한 정서

표현의 억제와 표현함으로써 발생하는 결과를 두려워하

여 회피 목적으로 억제를 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성숙한 방어기제로 작용할 수 있으나 후자는 심

리적건강에역기능적작용을할수있다[26]. 이 주장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응답자들은 임상군이 아니기에

회피 목적의 동기보다는 안정적인 관계 유지를 위한 동

기로 응답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억제가 긍정적인 조절

효과를 갖는 것으로 추측된다. 종합하자면, 아동기 학대

경험이 클 때, 재해석보다는 억제가 부정적 감정의 진행

을멈추어주면서도동시에 타인을위한배려목적이있

을경우유대와친교의의지가개입되어 단절/거절도식

의 활성화 정도가 약해지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그

러나 본 연구는 억제의 숨은 동기를 고려하여 측정하지

못하였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회피를 위한 방어적 억

제와관계유지를위한성숙한억제의영향을비교할수

있는 연구 설계를 수행하여 억제의 조절효과를 보다 정

교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상의연구결과를통해본연구의의의와성인교육

및상담에의시사점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본 연

구에서아동기학대경험과단절/거절도식간에정서조절

방략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억제와 재

해석전략이단절/거절 도식에대해미치는영향을구체

적으로살펴보았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 둘째, 본 연구

에서 아동기 학대경험과 단절/거절 도식 간의 관계에서

재해석에 비해 억제가 더 효과적인 변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기 학대 경험을 높은 수준으로 경험한 성인

내담자를 상담하거나 집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

내담자의 억제 전략의 질과 정도를 평가하여 상담 전략

을계획하거나억제전략을배울수있는기회를제공하

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연구의 한계점이나 후속연구를 위한 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모든변수들을자가보고형태의설문

지를 통해 수집된 단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

에, 인과 관계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이있다. 따라서아동기학대경험, 정서조절및단

절/거절 도식간의관계를보다정확히이해하고인과성

을규명하기위해, 시간에따른변화를추적하는종단연

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연구대상이대전지역내에거주

하는성인을대상으로했기때문에연구결과를모든지

역의 성인에게 일반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

에서 다양한 지역을 고려하여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

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재해석전략이억제전략에비해

조절효과가 부족하였으나 여러 연구에서 재해석 전략은

심리적 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변인으로 보고되었다. 억

제 전략의 효과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단절/거절 도식에대해억제와재해석의차이를비교할

수 있는 연구가 반복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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